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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배포일 2021. 06. 09.(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기획팀 변영현 (880-5790)

한국로지스풀 서병륜 회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금 2억원 쾌척

 □ 40여년간 묵묵히 국내 유일의 물류전문 기업을 일군 한국로지스풀 서병륜 회

장(서울대 농공학 학사 1969-1973)이 농업생명과학교육 및 연구센터 건립기금 1

억원을 쾌척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8년 1억원을 기부해 총 2억원의 발전기금

을 기부하게 됐다.

 □ 서울대는 6월 8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서병륜 회장,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한일규 기금본부장 등 주요 교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 서병륜 회장은“물류 산업의 핵심 요소인 팰릿처럼 후배들과 훌륭한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인력으로 한국 사회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며“서울대의 훌륭한 인재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개발로 세계를 품으며 학업에 정진하길 응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오세정 총장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금은 농생대의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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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육 사업을 펼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서병륜 회장은 서울대 농대에서 농업기계를 전공한 뒤 1977년 대우중공업에 

입사, 지게차 생산공장에 근무했다. 당시 2차 오일쇼크로 지게차 판매가 급감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외국 사례를 조사하면서 지게차 판매는 정부 주도의 

팰릿(pallet) 보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정부를 설득했으나 허사였다. 

서 회장은 사표를 내고 한국물류연구원을 설립하여 팰릿의 중요성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던 중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노사분규의 급증과 인건비 

증가로 운송 자동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팰릿과 지게차를 활용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다수 기업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 기업을 일군 서 

회장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 물류 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으로 학교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사진설명: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서병륜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